
[보도자료] 쿠팡이츠서비스, 배달파트너 안전 지원 강화…자손 포
함 ‘고보장 시간제 보험’ 혜택 확대
2025. 7. 11.

자손 항목 추가 신설해 최대 5천만 원 보장, 대물은 5배 확대해 최대 1억 원 보장
실제 주행 시간만큼만 적용되는 ‘시간제 보험’�현장 목소리 반영해 실효성 높여
“배달파트너 부담 완화 기대�배달파트너 안전 보호 최우선 가치로 혁신 지속”

2025. 07. 11.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파트너의 실질적인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해 롯데손해보험과 함께 이륜차 시간
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기존보다 한층 높은 보장을 보다 합리적인
요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쿠팡이츠서비스는 배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유형과 보장 사각지대를 분석해
롯데손해보험과 협력해 보험 항목을 강화한 이륜차 대상 ‘고보장 시간제 보험’을 출시했다.

먼저 업계 최초로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을 신설해 도입했다. 여기에 대물 보장은 기존 2천만 원에서 5배
수준인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보험은 1시간당 약 800원 수준의 시간제 보험으로 설계돼, 실제 배달 주행 시간만큼만 보
험이 적용된다.

시간제 보험은 기존의 정액형 보험 대비 유연한 구조로 이에 따라 짧은 시간만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파트너들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고보장 시간제 보험 가입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 내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시
간제 보험도 선택할 수 있다.

한 배달파트너는 “시간제 보험 덕분에 부담 없이 보장받을 수 있어 안심된다”며 “특히 이번 고보장 보험은 범위도 획기적으로 넓어
져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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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이번 이륜차 고보장 시간제 보험은 실질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장을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라며 “쿠
팡이츠서비스는 앞으로도 배달파트너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ES는 이 외에도 무상 안전점검, 안전 교육 프로그램, 지자체 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달
파트너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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